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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긴급 재난지원을 위한 토론회 

    코로나19로 인해 이주민의 일상의 차별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성 댓들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최소한의 방역물품인 마스크 
구입에서도 차별을 경험했다.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은 이주민 전체가 배제되었다. 
이에 따른 문제제기가 일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을 가진 이주민
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켰다.
 
    코로나19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위기이며 재난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이주
민을 선택적으로 구분하여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차별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했
다. 미등록 이주민, 난민, 이주배경아동, 이주노동자 등 가장 취약한 이주민은 최소
한의 안전망도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이주민들에게 방역물품과 긴급 재난지원
을 1,747가구에 지원했다. 오늘 2020년 7월 28일 오후 3시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에서 ‘이주민 긴급 재난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알리고 평등한 재난지원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토론회 첫 번째 발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임선영 이주인권팀장이 코로나 19 관련 
지자체의 재난 긴급 소득지원 시 이주민 배제에 대한 평등권 침해 권고에 대해 발
표한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활동가가 코로나19와 NGO의 
긴급지원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장 신영숙, 서남권글로벌센터장 김동훈, 대
구성서공단 노동조합 노동상담소장 김용철,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현미 
등이 참여하여 각 이주현장의 상황을 알리고 이주민 긴급 재난지원을 위한 토론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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